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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안 접경해역 암초 위 항로표지 
설치로 선박 안전 지킨다

-  해수부, 군·해경·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원 최북단 접경지역에 항로표지 설치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동해 최북단 접경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

확보를 위해 대진항 북방 약 500m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위치를 표시하는

항로표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.

이 암초는 해수면 위로 약 50cm 정도 노출되어 있어, 해상날씨가 좋지

않을 경우 식별이 어려워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다. 또한, 노출된 암

초 모양이 잠수함과 유사하여 오인 신고로 인해 군(軍), 해양경찰이 긴급

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전력손실을 초래해 왔다.

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암초 위에 2m 높이의 시인성 높은 항로표지*를

설치하였다. 이로 인해 선박 충돌 사고 예방과 더불어 잠수함 오인 신고 사

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  * (대진항북방입표) 흑색바탕의 가운데 적색 가로 줄무늬, 상부 흑색 구(球)형 2개의 표식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동해안 접경해역 항로표지 설치는 군·해양

경찰·수협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한

사례다.”라고 밝히며, “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

으로 해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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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과 담당자 서기관 전기준 (044-200-58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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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관련 사진

해안에서 본 암초 전경

(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해변 인근)
해상에서 본 암초 전경

(대진항 북방 500m 부근)

항로표지 설치 전경(높이 2m, 폭 0.2m)


